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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성한 결실과 나눔의 행복이 넘치는 절기에 제 회 포교대상 시상을 함께하  27
게 되어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묵묵하게 포교현장에서 수행정진 하시는 포교대. 
상 수상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. 

삶에서 고뇌와 희망이 날줄 씨줄처럼 엮여가듯이 수상자 여러분들도 포교현장  
에서 많은 희비를 겪어왔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오. 
롯이 펼쳐 나간다는 신념이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은 당연합니다. 
오늘 뜻 깊은 수상의 자리에서 그간의 노고에 자축을 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사, 
부대중 모두는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.

 올해 영예로운 포교대상을 수상하시는 성운스님은 사찰 교도소 군부대 복지  , , , 
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해 오셨던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교도소 종. 
교위원으로 여회 법회를 운영하셨다고 하니 포교에 대한 원력이 얼마나 큰1440
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포교대상 수상자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. 
서 포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운동 사찰음식 문화재 템. , , , 
플스테이 새터민 포교 등 복잡하고 세분화되는 사회흐름만큼이나 포교의 영역, 
도 구체화되고 다원화되고 있습니다. 

이렇듯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통해 현시대의 삶에 담긴 고통을 해소하고   
세기 한국사회의 갈등과 화합을 도모하는 기재로 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21

것입니다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의 방편으로서 보편화되. 
도록 오늘의 결실을 함께 축하하고 나누며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. 

해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한국의 산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절실하게 다가옵  
니다 특히 가을 산사의 아름다움은 세계 유수한 자연환경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. , 
않습니다 그러나 예부터 사계가 뚜렷하다는 이 한반도에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. 
기후변화는 비껴갈 수 없는 듯합니다 어느 시인의 꽃이 피는가 싶더니 꽃이 지. ‘
고 있습니다 라는 싯구처럼 봄과 가을은 어느덧 쉬이 흘러가 버립니다’ . 

그러나 연기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 삼라만상은 독립적으로 존  , 



재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존재
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과 자비의 종교입니다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. . 
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법의 첫걸음입니다 포교대상을 시상하는 오. 
늘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가치를 다지고 서로 나누는 의미이기에 시대적 가치는 
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.

뭇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께서 전법선언을 하셨듯이 자연계에 있  , 
는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우리 불자들의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. 
오늘 수상자들의 헌신적 삶처럼 자연의 생명과 더불어 살기 위한 실천행이 일상
에서 이루어지고 또 모범으로 삼아 정진해 나간다면 인류가 직면한 평화와 생, 
존의 문제 또한 조금씩 해소되어 나갈 것입니다.

이제 저마다의 노력으로 감동을 이루었던 한해도 향기롭게 마무리 지어지고   
있습니다 인간의 삶 또한 하나의 매듭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매듭을 시작하는 . 
무수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듯이 내년의 튼실한 매듭을 위하여 남은 동안 원력과 , 
성심을 다하여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. 
정에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의 결실이 모두의 행복으로 널리 전해, 
지기를 기원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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